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중에도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고군분투 하시는 부모님의 노고에 심심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자녀의 성적과 진로에 대한 학부모님의 고민과 기대감은 아이들 못지않게 매우 크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향한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안쓰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기대감과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으로 연간 100여 명의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기 초 학교 환경이 바뀌거나 시험기간에는 학교생활 적응과 성적고민 등으로 더 많이 힘들어 하는 시기로 부모님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소임을 받고 집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극단적
인 선택 사안을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가치를 지니며 소중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 설 수 있는 아이,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높은 성적을 기대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성적
문제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공부 외에 아이가 가진 작은 장점과 능력을 찾아내어 칭찬해주시고 이해와 공감을 해주신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상 누구보다 부모님께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이는 부모님이 믿어주시는 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성적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부모님이 아이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지금의 고민과 걱정은 삶이라는 긴 여행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긴 호흡을 가지신다면 
조금 더 평안하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는데 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또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신념을 갖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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